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110 1,2,3,7,12,14,24,26,31,38,46

감사 헌금 CD $15 1,2

십일조 CD $70 1

장년 출석 16명 어린이 출석 24명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주세요. 

  이사:이재성/한소연(해나,세라,제이슨,루시)

2.   Daylight saving Time : 3월 8일 (1:59AM →3:00AM) 

3.  중등부 모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  예배 후 지하에서 함께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주 주방 섬김이 (김보영, 김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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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어린이교회)  창세기  37:18-24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
지 말자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히브리서 10:19-25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
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창 37:18-24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질투는 죄를 낳아요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히 10:19-25 다함께

설 교 예배에 힘씁시다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한국은 진정되어는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신천지라는 이단과 결부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젠 중
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주
일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예배로 대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이례적인 결정 이면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한 집단 감염사태로 인한 종교계를 향한 불신과 염려 속에서 교회가 코로나 바이
러스의 주감염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담겨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언론에서도 교회가 당연히 주일예배를 이런 상황에서는 멈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동참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상황에서 예배를 그대로 드리는 것은 잘못
된 일인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분명 “아니오”입니다. 제가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답변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예배는 멈추지 않
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결코 예배는 멈춰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향해 예배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과 예배를 못드릴 상황이 된다면 그 특정한 장소를 대처하고 특정한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기상악화로 인해 주일예배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
배가 멈추진 않습니다. 

즉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이번 코로나사태를 놓고 더욱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다만 좁
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책임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피
해야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즉 예배의 장소와 형식, 인원은 변형이 가능하나 예배드리는 것
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이시
지 결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참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는 교회가 주일예배를 멈추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보단 세상의 눈치를 더욱 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론의 입김에 너무 민감해지고 사람들
의 상식(?)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발한다
면 교회는 또 다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너무 쉽습니다. 그 때는 교회를 폐하자
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유튜브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예배라는 본질을 담는 그릇은 늘 변하고 새로워졌으
니 말입니다. 그러나 녹화된 설교와 영상들을 통해 과연 예배가 가능할까?라는 원론적인 질문은 뒤로하
고도 혹시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예배라는 대안에 목회자가 집례하는 예배만이 예배라서 혹은 
특정 지교회 담임목회자의 설교만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또
한 이 온라인예배가 마치 주일예배를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주일예배 참석을 
기피하고 있는 현대 교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차라리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가정예배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합니다.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있음을 봅니
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예배드리는 것에(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
써야 합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개인위생을 점검하는 것 이상으로 내 영적건강을 점검해야 합니
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이처럼 생각지 못한 때에 오기 때문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o go where he may go
Now undivided, I live to worship my heart is his alone.
I will not ceases to praise his name.
my life’s been changed by his grace!
I’m following Jesus! Hey! hey! Hey! X2
I’m following him today. 
I’m following Jesus! Hey! hey! Hey! X2
I’m following him today. 

I have decided to be his witness to take a stand for him.
There’s nothing better, There’s nothing greater, than a life 

with him  
I will not ceases to praise his name. 
my life’s been changed by his grace!
I’m following Jesus! Hey! hey! Hey! X2
I’m following him today. 
I’m following Jesus! Hey! hey! Hey! X2
I’m following him today.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I fix my eyes on Him. My Creator, My Living Savior
Forgiver of my sin. 
I’m following Jesus! Hey! hey! Hey! X2
I’m following him today. 
I’m following Jesus! Hey! hey! Hey! X2
I’m following him today. 

2절 BANANA,
Watermelon

Lemon
cherry
Grape






